
부산시, 생선회 산업화·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추진

부산시가 생선회 산업화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 부쳤다.

부산시는 일자리 도시 부산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된 ‘부산 생선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선회 산업화 및 전문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생선회에 대한 체계적 육성·지원정책이 없어서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부산시는 국내 최대 수산물 집산지의 특성을 살려 산업계는 물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생선회와 씨-푸드’를 활용해 수산도시 부산의 대표적 수산식품 분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에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권 축제를 개최하고, 2

단계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선회(활어회·선어회·싱싱회·스시)를 기반으로 하는 

‘부산국제Sea-Food 종합 Festival’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생선회’ 중심의 씨-푸드 전문 공식행사로 아시아권을 타깃으로 하는 

‘부산 국제 생선회 요리 경연대회’ 이다. 

생선회를 주제로 한 자유 창작요리대회인 이 대회 경연분야는 일반횟집·일반부·학생부로 

구분해 활어회·선어회·생선회 소스 분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는 대학교수·특급호텔 조리책임자·현업 대표 등이 맡고 부산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부산 시어(市魚-고등어)요리 경연대회 ▲국제 명품수산물 요리대회 ▲아시아 

씨-푸드 쉐프 어워즈 등을 펼친다.

고등어 요리 경연대회는 시어 브랜드 홍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 ‘국제 명품수산물 요리대회’는 아시아권 국가별 명품요리로 중국 게, 러시아 킹

크렙, 일본·중국 복어요리, 노르웨이 연어요리 및 어란(魚卵)요리 등을 겨루고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고 아시아 지역 올해의 씨-푸드 요리사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요리 공모전인 ‘체험행사’는 수산물 

식재료를 이용한 ‘나만의 우리 집 요리 개발’ 및 전시·시연과 먹는 즐거움을 더해

주는 시식·먹거리 체험과 참치 해체쇼 코너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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